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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effects of group art and music therapy on decreasing job stress and 
increasing resilience of newly hired nurses. Methods: A mixed method design was used. Quantitative data (N=35)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2 to December, 5, 2016 and were analyzed using a one-tailed 
paired t-test by SPSS/WIN 22.0 program. Qualitative data (N=18) were collected through group and individual inter-
views from November 10, 2016 to February 3, 2017 and were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Results: 
The first hypothesis “participants will have lower job stress after the art and music therapy” was not statistically sup-
ported (t=-1.12, p=.270). The second hypothesis, “participants will have higher resilience after the art and music ther-
apy” was supported (t=-2.13, p=.041). Four main themes were derived from the interviews: ‘looking into myself’, 
‘feeling a camaraderie’, ‘healing of my mind and body’, ‘change in the intimidated self,’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art and music therapy for newly hired nurses may positively influence resilience. Hospital organizations 
should utilize the therapy for newly hired nurses to improve their resilience so that they can realize their own values 
and increase positive emotion despit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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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 부족현상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특히 신규간호사는 

취업한지 1년이 채 안되어 이직을 하므로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1]. 2016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신규간호사 중 1년 이내에 이직한 비율은 33.9%로 간호사의 평

균 이직률 12.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국외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규간호사가 입사 1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30~50%[3], 대만의 경우도 8.1~27.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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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고[4], 연령이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과중한 업

무량, 관리 스타일, 무력감, 교대 근무, 근무 환경[6] 등이었으

며, 신규간호사는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 자신의 업무능력과 

자신감 부족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느꼈다[4]. 과도한 스

트레스가 관리되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

고 업무 능력이 저하되어 직무 불만족과 낮은 조직몰입으로 연

계된다[7].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감

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신규간호사는 실무 적응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감정

적 피로를 겪지만[8] 동일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상황 및 부정적 

심리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모든 신규간호사가 이를 같은 강도

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즉, 개인의 특성, 자아탄

력성 및 대처 기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9] 어떤 사람은 심리

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성장기

회로 삼기도 한다[10].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을 이용하여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

전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11], 신규간호사의 자

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은 낮아지고[12], 

자아탄력성과 간호업무수행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13]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직무 스트레스 및 이

직의도를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14]. 따라서 신규간호

사들이 실무에 잘 적응하도록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

아탄력성을 증진시켜 정신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조직차

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명상 프로그램, 강인성 훈련, 코칭 프로그램 등의 

중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의사소통 촉진이나 인간관

계[15]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예술치료는 가이드 된 명상

이나 이완요법보다는 자유롭고 즐겁게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16]. 특히 미술치료와 음

악치료는 상호보완적이고 기분전환이 되는 치료법으로[16], 

암 환자의 이완, 자존감 상승 및 목적의식을 높이는데 효과를 

나타냈다[17].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신과 

병동 간호사 및 암 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

울을 감소시키고[18-20], 감정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19]

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예술치료가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을 돕고자 신규간호

사를 대상으로 예술치료 프로그램(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을 적

용한 후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집단면

담과 개별면담을 통해 신규간호사가 직무 스트레스를 대처하

고 극복하기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혼

합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치료 프로그램(음악치료와 미술치

료)이 일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

음과 같다.

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의 자아탄력성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한다.

 면담 결과를 통해 예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3. 연구가설 

 가설 1: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는 이전

보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더 낮을 것이다.

 가설 2: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는 이전

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지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고(사전 양적 자료), 이

들에게 음악치료와 미술치료를 혼합한 1차 중재를 제공한 후, 

사후에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측정한(사후 양적 자

료) 단일군 사전 ․ 사후 실험설계이다. 양적 자료 결과에 대한 보

완 설명을 위해 대상자 중 직무 스트레스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

후에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면담을 

원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집단 면담과 개인 면담을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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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Quantitative; QUAL=Qualitative.

Figure 1. Mixed method design.

다(1차 질적 자료). 지속적인 중재를 원하는 대상자 중 선호하

는 프로그램을 택일하게 하여 2차 중재를 제공한 후, 2차 개인 

면담을 시행하였다(2차 질적 자료). 따라서 본 연구의 설계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연구결과에서 통합되는 혼합방법 설

계(mixed method design)이다[22](Figure 1).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신규간호

사 86명 중 42명이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

다. 표본 크기는 Cohen 공식에 따라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치료의 효

과를 검증한 선행연구[22]를 토대로 대응표본 t-test 분석에 필

요한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단측), 통계적 검정력 .80일 

때 총 34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6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기관은 공동연구자 중 일부 연구자

가 소속되어 있어 편의적으로 자료수집에 협조를 얻을 수 있었

다. 양적 자료의 대상자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규

간호사 42명 중 36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

작위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당해 연도 간

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후 12개월 미

만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간호

사로 선정되었다. 질적 자료 대상자는 사후 설문에서 질적 자료

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직무 스트레스는 변

화가 없었지만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게 나타난 14명 전원을 대

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예술치료 프로그램 1차 종료 후에 4~5

명으로 구성된 3차례 집단 면담과 8명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1차 중재 후에 지속적인 중재를 원하는 참여

자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택일한 4명을 대상으로 2차 개인 면

담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의 

숫자는 더 이상의 새로운 개념이 추출되지 않은 이론적 포화에 

도달한 숫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

속된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MJH-16-116).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연구목적과 절차, 자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성, 수집된 자료의 연구목적 사용 및 녹음기 사용 등을 포

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양적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36명의 신규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불완전한 응답을 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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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제외한 97.2%(35명)이었다. 설문을 완료하는데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적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2월 3

일까지였다. 면담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

려하여 프로그램이 끝난 시간을 이용하였고 회의실에서 이루

어졌다. 면담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제1저자가 시행하였으

며, 면담 초기에는 참여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편안한 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일상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대화로 시작

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을 이어나갔다. 면담을 위한 질

문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를 접한 후 기

분이 어떻습니까?’,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

습니까?’, ‘치료 프로그램 전 ․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등이

었다. 1차 프로그램 후 집단 면담 3회, 개인 면담 8회 이루어졌

으며, 2차 프로그램 후 개인 면담 4회 이루어졌다. 소요된 시간

은 집단 면담은 평균 2시간, 개인 면담은 90분이었다. 연구자는 

면담하는 동안 참여자의 표정과 어조, 행동 등을 관찰하였으며 

면담 후에는 비언어적 표현과 면담의 주요 내용, 연구자의 생

각과 질문 사항을 현장노트에 바로 기록하였다. 녹음한 면담 

내용은 바로 필사하였으며, 필사 시 개인 식별 정보는 제거하

였다. 

1)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예술치료 프로그램 시행 전에 일반적 특성, 직

무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이

름을 기재한 후 각각 서류봉투에 밀봉하여 설문지 수거함에 제

출하도록 안내하였다. 

2) 예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치료사에 의해 진

행되는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신규간호사를 대

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내적 갈등을 치료 프로그램

을 통해 시각화하고, 간호사로서 자긍심과 동료들과의 응집력

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음악치료사와 미술치료

사는 각각 음악과 미술치료 전공을 하였고, 10년 이상의 임상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경험과 2년간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치

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는 각각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선행연구[16]에서 1시

간 동안 음악 감상이나 세라믹 페인팅 아트 제작 프로그램을 1

회 진행하여 효과를 보았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10~12명의 집

단을 이루어 1회 90분간 이루어졌다. 1차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추가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

인한 결과 6명이 미술치료를 희망하여 2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은 2회 90분간 실시하였다. 교육시간은 근무 편성을 위해 1개

월 전에 해당부서 수간호사에게 공지하고 원하는 일자에 교육

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집단미술치료과정은 도입단계, 작업토

론, 종결단계로 나누었다. 도입 단계는 20분 동안 진행하였다. 

먼저 미술치료 목적과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고 자기를 소개함으로써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원천과 적극적인 휴

식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

는 시간을 가졌다. 작업토론은 6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먼저 

허공에 난화를 그리면서 신체를 이완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원

하는 색과 매체를 선택하여 화지에 난화를 그린 다음 눈을 감고 

난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감각과 내면의 감정에 집중해보도록 

하였다. 2장의 난화 중 마음에 닿는 난화를 선택해 연상되는 그

림을 그리면서 무의식을 표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연필로 

빗속의 사람을 그리고 설명을 통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와 대

처자원에 대해 알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종결 단계에서는 전체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소감을 나누

는 시간을 10분 정도 진행한 후 마무리하였다. 

집단음악치료과정은 도입 단계, 활동 단계, 종결 단계로 나

누었다. 도입 단계는 20분간 음악 감상과 동작을 따라하는 것

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음악치료 목적과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포스트잇에 적고 판넬

에 붙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침대나 링클체어 및 소파에 누

워 불을 끄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을 확인하고 지지에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였고, 스트레스에서 벗

어나 하고 싶은 것을 심상 속에 자유롭게 떠올리도록 하였다. 

볼륨과 편성이 조금씩 커지는 음악 속에서 에너지를 찾고 자신

의 것으로 호흡과 함께 하였다. 불을 킨 다음 음악 속에서 한 명

씩 돌아가며 동작을 제시하고 함께 따라한 후 두 명씩 짝을 지

어 서로 사람과 거울이 되어보는 미러링(mirroring)을 진행하

였다. 활동단계는 6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악기연주와 즉흥연

주로 구성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나누어 주고 음악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였다. ‘어느 신규간호사의 하루’ 

라는 스토리 속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스트

레스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악기로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즉흥연

주를 통해 함께 하는 이들과 공감을 갖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수고했어, 오늘도’ 노래를 부르면서 한 주를 보내면

서 수고했던 일, 힘들었던 일, 잘 한 일들을 이야기 한 후 후렴부

에서는 모두가 그 신규간호사의 이름을 넣어 노래하고 연주하

였다. 종결 단계는 10분간 노래 부르기와 감정표현하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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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t and Music Therapy Program

Stages Contents Time

(1) Art therapy 
program

Introduction ․ Self introduction 
․ Sharing the thoughts about stress sources, how to solve the sources, 
and active relaxation with one another

20 min

Task discussion ․ Drawing flowers 
․ Painting people in the rain 
․ Feedback on the painting 

60 min

Closing ․ Sharing the feelings after the therapy with each other 10 min

(2) Music therapy 
program

Introduction ․ Sharing the current emotional feelings 
․ Listening to music 
․ Following postures 
․ Mirroring

20 min

Activity ․ Playing instruments 
․ Improvisation 

60 min

Closing ․ Singing 
․ Sharing the changed emotional feelings with each other

10 min

하였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라는 곡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간호사로서의 모습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의 감정 상태를 포스트잇에 

적어 판넬에 붙이고 프로그램 전, 후의 변화된 감정 상태를 공

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였다(Table 1). 

3) 사후 조사

사후 조사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직무 스트레스

와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문이 측정되었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이름을 기재한 후 각각 서류봉투에 밀봉하여 설문지 수거함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질적 자료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단 면담과 개인 면담

을 진행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10문항(성별, 연령, 종교, 최종학력, 근무부서, 임상경력, 희망

부서 배치여부, 부서이동경험, 프리셉터와의 관계, 간호직 선

택 이유), 직무 스트레스 25문항, 자아탄력성 25문항 등 총 6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 스트레스 도구는 Yoo [23]가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대인관계 7문항, 간호행위 11

문항, 역할 3문항, 환경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전혀 받지 않는다’ 1점, ‘거의 받지 않는다’ 2점, ‘그저 그렇다’ 3

점, ‘많이 받는다’ 4점, ‘매우 많이 받는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 [23]가 개

발한 도구의 Cronbach’s ⍺는 .86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대인

관계 Cronbach’s ⍺는 .73, 간호행위 Cronbach’s ⍺는 .85, 역

할 Cronbach’s ⍺는 .76, 환경 Cronbach’s ⍺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4였으며, 대인관계 Cronbach’s 

⍺는 .88, 간호행위 Cronbach’s ⍺는 .92, 역할 Cronbach’s ⍺
는 .84, 환경 Cronbach’s ⍺는 .78이었다.

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도구는 Connor와 David-

son [24]이 개발하고 Baek 등[2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

형 코너 데이비슨 자아탄력성 척도(Connor Davidson Resili-

ence Scale, CD-RISC)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

로, 강인성 9문항, 인내 8문항, 낙관주의 4문항, 지지 2문항, 영

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Connor와 Davidson [24]의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는 .89였으며, Baek 등[25]의 연구에서의 Cron-

bach’s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1이

었으며, 하위영역으로 강인성 Cronbach’s ⍺는 .76, 인내 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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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s ⍺는 .84, 낙관주의 Cronbach’s ⍺는 .43, 지지 Cron-

bach’s ⍺는 .72, 영성 Cronbach’s ⍺는 .76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규성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 

후 One-tailed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질적 자료는 자료 내에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 수준을 기술

하고자 Braun과 Clarke [26]의 주제분석 5단계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1단계에서 연구자들은 개인면담과 집단면담 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으며, 2단계는 필사한 자료로

부터 의미 있는 공통된 진술을 추출하여 코드화 하였다. 3단계

는 추출된 코드를 잠정적인 주제와 대조를 하면서 주제를 추출

하였으며, 4단계는 추출한 주제가 전체적인 자료에 부합되는

지를 파악하면서 개념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통해 하위주제

가 도출되었고, 유사한 하위주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

을 통해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하부주제와 

4개의 주제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

들은 6회 이상의 의견교환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토의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각 주제를 정련화하기 위한 지속

적인 분석을 통해 각 주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생성하고 각 주제

가 명명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Guba와 Lincoln 

[27]의 기준에 근거하여 인터뷰 내용과 연구결과에 대한 참여

자의 확인(member checking), 자료분석과 결과 기술 과정에

서 동료와 질적 연구자와의 검토 및 토의과정을 거쳤으며, 연

구에 대한 선 이해와 가정, 편견 등을 반영일지에 기록하고 자

료수집과 분석을 하는 동안 반성적인 자료로 삼았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34명(97.1%), 평

균연령은 23.0±0.91세,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18명(51.4%), 4

년 학사학위 이상인 간호사가 30명(85.7%)이었다. 근무부서는 

중환자실 12명(34.3%), 병동 11명(31.4%), 응급실 8명(22.9%), 

수술실 4명(11.4%) 순이었으며, 평균임상경력은 5.57±0.78개

월이었다. 희망부서에 배치가 된 경우가 25명(71.4%), 부서이

동 경험은 ‘없다’가 31명(88.6%)이었다. 한 명의 프리셉터와의 

관계는 ‘매우 만족’이 16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부서이동 

경험이 있는 4명의 대상자의 경우 두 명의 프리셉터와의 관계는 

매우 만족’ 1명(25.0%), ‘만족’ 1명(25.0%), ‘보통’ 1명(25.0%), 

‘불만족’ 1명(25.0%)이었다. 간호직을 선택한 동기는 ‘가족, 친

지의 권유에 의해’가 1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2.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검정

1) 가설 1 검정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이전보다 직무 스트

레스 점수가 더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중재 전

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1.12, 

p=.270).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중재 전 3.29±0.45점

에서 중재 후 3.35±0.46점으로 더 높아졌다.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중재 전에는 간호행위 3.62±0.49점, 환경 3.23±0.57

점, 역할 2.95±0.67점, 대인관계 2.94±0.66점 순이었으나 중

재 후에는 간호행위 3.70±0.54점, 환경 3.18±0.61점, 대인관

계 3.08± 0.57점, 역할 2.89±0.80점 순이었다. 따라서 ‘예술치

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Table 3). 

2) 가설 2 검정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는 이전보다 자아

탄력성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중재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13, p=.041).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점수는 중재 전 3.04±0.40점에서 중재 

후 3.15±0.39점으로 높아졌다.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중재 

전에는 영성 3.30±0.77점, 강인성 3.17±0.41점, 낙관주의 3.00 

±0.46점, 지지 2.93±0.81점, 인내 2.89±0.51점 순이었으며, 

중재 후에도 영성 3.39±0.63점, 강인성 3.30±0.45점, 낙관주

의 3.04±0.47점, 지지 3.04±0.83점, 인내 3.01±0.50점 순이었

다. 따라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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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Female
Male

34
1

(97.1)
(2.9)

Age (year) 22
23
24
25

11
16
5
3

(31.4)
(45.7)
(14.3)
(8.6)

23.0±0.91

Religion Yes
No

18
17

(51.4)
(48.6)

Education 3 year diploma
≥4 year bachelor

5
30

(14.3)
(85.7)

Type of department General ward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peration room

11
12
8
4

(31.4)
(34.3)
(22.9)
(11.4)

Clinical experience 
(month)

4
5
6

6
3

26

(17.1)
(8.6)
(74.3)

5.57±0.78

Placed on desired unit Yes
No

25
10

(71.4)
(28.6)

Experience of 
unit transfer

None
Once

31
4

(88.6)
(11.4)

Relationship with a 
preceptor 

Very satisfied
Satisfie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16
14
3
1
1

(45.7)
(40.0)
(8.5)
(2.9)
(2.9)

Relationship with two 
preceptors due to unit 
transfer (n=4)

Very satisfied
Satisfie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1
1
1
1
0

(25.0)
(25.0)
(25.0)
(25.0)
(0.0)

Reasons to choose 
a career in nursing

A career in nursing was recommended by family and relatives
A career in nursing fits aptitude and interest
Nurses help other people
A career in nursing makes getting a job easy
A career in nursing is a profession
A career in nursing provides opportunities to go abroad

13
6
4
3
9
0

(37.2)
(17.1)
(11.4)
(8.6)
(25.7)
(0.0)

3.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적 자료

본 연구의 양적 자료 결과에서 중재 전 ․ 후 스트레스에는 변

화 없었지만 자아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단 면담과 개인 면담을 시행한 후 질적주제분석을 시행한 결

과, ‘자신을 들여다 봄’, ‘동지애를 느낌’, ‘심신이 치유됨’, ‘위축

되었던 자아가 변화됨’ 등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자신을 들여다 봄 

참여자들은 그림이나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에 처해 있는 자

아를 바라보게 되었고 타자가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

해 객관적인 자아를 인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림을 통해 

표현된 자신의 감정상태가 부담스러웠고, 타인과 비교되는 것 

같아 거북스럽다는 표현을 하였다. 즉 그림을 통한 표현에는 

감추고 싶은 속마음과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속상함이 

공존해 있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들여다 봄’의 주제는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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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Job Stress and Resilience before and after Art and Music Therapy (N=35)

Variables
Before After

t* p
M±SD M±SD

Job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ing performance
 Role
 Environment

3.29±0.45
2.94±0.66
3.62±0.49
2.95±0.67
3.23±0.57

3.35±0.46
3.08±0.57
3.70±0.54
2.89±0.80
3.18±0.61

-1.12 .270

Resilience
 Toughness
 Patience
 Optimism
 Support
 Spirituality

3.04±0.40
3.17±0.41
2.89±0.51
3.00±0.46
2.93±0.81
3.30±0.77

3.15±0.39
3.30±0.45
3.01±0.50
3.04±0.47
3.04±0.83
3.39±0.63

-2.13 .041

*One-tailed paired t-test. 

탐색함’, ‘자신이 노출되어 불편함’의 하부주제로 도출되었다.

놀랬어요, 인형을 웃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아

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 화난 모습으로 그렸는지 모르겠어

요. 그때 딱 알았어요, ‘아.....내가 힘들구나!’ 그림을 보고 

느꼈어요.(집단 1)

제 스트레스가 어떤지를 표현하니까(스트레스를) 끄집

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우울했어요.(집단 2)

음악치료하면서 전 좀 어색했어요. 같이 손잡고 마주 

보면서 눈 마주치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데, 완전히 친

한 사람들이 아닌데 제 소리를 내야 하니까 부끄럽고 그랬

어요.(집단 2)

2) 동지애를 느낌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힘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더 진솔해졌고 동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애틋함이 생겼

다. 무엇보다 동료들의 고민이 나의 고민과 똑같다는 동일시를 

느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러나 이런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서로 격려해 주는 분

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환

경, 동료들의 에너지와 시너지가 전달되는 분위기 등을 강조한 

것은 실제 힘들고 어려운 근무 환경이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간

호현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동

지애를 느낌’의 주제는 ‘공감대를 형성함’, ‘함께 하는 분위기

임’의 하부주제로 도출되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리엔테이션 끝나

고 병동에 있는 친구들은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따로 연

락해서 보지 않는 이상, 되게 반가웠어요. ‘그냥 저 친구가 

아직 살아있구나. 다 힘들어, 다 혼나고 있구나!’ 하는 생

각이 들었고,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많이 웃을 수 있

었어요.(개인 10)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 같이 얘기해서 좋았

어요. 그동안 못했던 말이 길어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다

른 공간에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었던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니가 

힘드네.’, ‘내가 힘드네.’ 할 수 있지만 만났을 때는 그것 보

다는 그냥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동기들을 한 번 보고, 동기들이 아무리 힘

들더라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되어 줄 수 있

는 상태가 되는 거 같아요.(개인 7)

3) 심신이 치유됨 

참여자들은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면서 따뜻한 느낌

을 전달받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진정으로 들릴 때 심적 보

상이 되었고, 이전에 가볍게 스쳐가던 노래가사도 가슴에 와 

닿아 위로가 되었다. 음악치료는 소리를 냄으로써 긴장이 풀어

졌으며, 미술치료를 통해 잡념이 없어져서 집중할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이러한 상태를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과 같은 자

유로운 느낌’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마음이 안정이 되어 스

스로를 노출하여도 부담스럽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일부 참여

자는 미술과 음악치료를 통해 신체적인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쾌변을 본 듯함’, ‘숨통이 트임’과 같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

으로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고된 업무를 잊고 힘들었던 감정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 힘든 일상을 벗어나는 돌파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심신이 치유됨’의 주제는 ‘따뜻한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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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받음’, ‘마음이 안정됨’, ‘속이 시원해짐’, ‘힘든 일상을 벗

어나는 돌파구가 됨’의 하부주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에 수고했어!’ 오늘도 하면서 한명씩 이름 불러

주는데 다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노

래를 불러주니까 모든 사람이 모두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

었고, ‘나 혼자가 아니야, 옆에 누가 있어.’ 이런 느낌이었

어요.(집단 2)

친구들과 지점토로 좋아하는 물건 만들기를 하면서 좋

았어요.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느낌, 초등

학교 때 방과 후 교실 같은 느낌이었어요. 편해지고 뭔가 

잡념이 없어지면서 좋은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초등

학교 때 선생님 같은 느낌도 들고, 교실 같은 곳에서 했는

데 아기자기하고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총 6명이

었던 것 같은데, 거의 절반은 저랑 친한 사람들이 있고, 같

은 반 친구, 다른 반 친구들이 모여서... 좋은 기운도 받고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방과 후 느낌

을 받았어요.(개인 11)

좀 힐링 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집이랑 병원 밖

에 생각을 안했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끔 다른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전에 들었던 곡인데 그렇게까지 가사를 곱씹어 본 적은 없

었거든요. 곱씹을 때마다 다른 해석이 되고 좀 더 깊은 해

석이 되고 그래서 좀 더 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가사 

자체가 위로도 되고 해서요.(개인 12)

시작할 때 저는 ‘똥’이라고 썼는데, 끝날 때는 ‘바나나 

똥’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똥 같았는데 바나나 똥은 기

분 좋은 건강의 상징이잖아요. 끝날 때는 되게 기분이 좋

았거든요. 쾌변이었어요.(개인 9)

4) 위축되었던 자아가 변화됨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먼저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동료들과 소통을 통해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

지게 하였는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하거나 이

러한 치료를 일상생활에 활용해야겠다는 마음가짐, 행복을 추

구하겠다는 각오 등 좀 더 진취적인 사고를 나타냈다. 또한 자

신을 돌보겠다는 다짐을 하거나 스스로 용기를 북돋는 계기를 

갖는 자발성을 보였고,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졌다. 

이러한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관련한 책을 읽고, 자신을 

보상하기 위한 물건을 구매하며, 노래를 일상화하면서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건조한 일상생활에 리듬을 타는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이 ‘위축되었던 자아가 변화됨’의 주제는 ‘자신의 가치

를 깨달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짐’, ‘일상생활에 리듬을 탐’의 

하부주제로 도출되었다. 

병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경험을 해 보았으니까 이것 

말고 다른 곳에서 취미를 찾는 것이 병원 생활에 힘을 얻

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취미를 찾아봐야겠어요.(집단 1)

저는 음악치료를 받으면서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나 

봐요. 끝나고 혼자서 설거지 하면서 제 이름 넣어서 막 노

래를 불렀어요.(집단 3)

계속 일만 하다가 정말 간호사가 된 제 자신에 대해서 

남이, 동기들이 바라봐주는 거잖아요. ‘아~나 간호사였

지, 나 혼나는 사람 아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개인 10).

논 의

본 연구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이 신

규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신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

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중재 전에 

비해 오히려 중재 후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영역 중 

간호행위와 대인관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미술치료를 암 병동 간호사에게 적용한 Jang 등[20]의 연

구와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한 Seo [18]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 이는 본 연구의 치료 프로그램은 1회 90분간씩 2회기가 진

행된 것에 비해, Jang 등[20]은 치료 프로그램을 1회 90분간 8

회기, Seo [18]는 1회 60분간 12회기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직무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에 2회기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질적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

규간호사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가 노출

된 것을 불편해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될 것을 우려하여 치료 

초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높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간호업무 수행 시 실수를 할 때와 같은 간호행위 영역이 직

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였으며, 프리셉터 제도 도입이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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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신규간호사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서, 심리적인 측면에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12] 

등이 시사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신규간호사들이 업

무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능숙하게 수행할 때까지 간호행위

와 대인관계 영역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므로 단기간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중재적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신규간호사의 자아탄력성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고,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점수가 더 높았

다. 모든 하위영역도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간호사의 자아탄

력성 연구가 미흡하여 비교는 어렵지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미술, 레크리에이션, 글쓰기, 웃음치

료)을 적용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28]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질

적 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에서 신규간호사들은 그림이나 음악

을 통해 스트레스에 처해 있는 자아를 바라보고, 타인이 바라

보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그림을 탐색하는 과정

에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신

을 관리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은 스

트레스에 처한 자신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상황으

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술치료가 간호사 자신의 

내적인 힘을 키워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자신을 통찰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함으로써 자기성장을 도모한다

는 결과[19]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냈다. 

신규간호사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료들도 자신과 

똑같이 힘들다는 동일시를 느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Seo와 Hong [19]의 연구에서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함으로써 유대감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규간호사들은 동료 간의 진심어린 공감을 느

낄 때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긴장이 풀어졌으며, 편안함을 느꼈

을 때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즉흥연주 등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였던 일부 참여자는 

‘쾌변을 본 듯함’, ‘숨통이 트임’과 같이 속이 시원해지는 신체

적인 변화의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질적 자료분석 결과

는 설문 조사에서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 강인성, 낙관주의, 

지지, 인내 등의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음

을 나타낸다. 따라서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는 쉽게 기분전환을 

시킬 수 있는 치료로[29], 무엇보다 고된 업무를 잊고 힘들었던 

감정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 힘든 일상을 벗어나는 돌파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교육과 실무, 연구적인 측면

에서 제시하면, 본 연구의 결과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호부서에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적

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예술치

료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1~2회의 프로그

램으로 운영되었지만,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각 병원에서 시도

해 볼 수 있는 실천적인 측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접근가능성

과 적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

서는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신규간호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보면, 추후에 

미술치료는 소그룹으로 운영하되 8회 이상 프로그램[20]을 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음악치료는 일회성이나 15~20명 정도의 집단으로 진

행하여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소리를 통해 내면의 억압

된 감정을 표현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신규간호사의 스트레스 

해소의 빠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양적 자료의 표본 중 직무 스트레스는 변화가 없었지만 자아탄

력성 정도가 높게 나타난 집단의 점수를 통해 다음 질적 자료에

서 목적적 표본을 위한 토대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질적 연구를 

통해 양적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으로써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면담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미세한 변화를 인식하도록 도우

며,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도구의 특성을 가지는

데[30], 예술치료 프로그램 후에 진행되었던 면담을 통해 참가

자들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반추함으로써 성찰적인 사고

를 가지게 되어 효과를 더 지속시킬 수 있었으며, 도구로서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종

합병원에서 수행되었고 양적 자료 설계가 대조군이 없는 단일

군 사전 ․ 사후 실험설계이어서 중재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신규간호사 86명 중 예

술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율이 48.8%(42명)를 

나타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

는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예술치료 프로그램(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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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미술치료)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예술치료 

프로그램(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이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질적 결과를 

보면, 신규간호사들은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자각하였으며,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힘든 

경험을 공감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로 신규

간호사에게 예술치료 프로그램 진행방법이나 적용 시기, 실시 

횟수에 대한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신규간호

사들이 동료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

감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 차원의 다

양한 중재 방안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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